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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5. 9.(화) 08:00 배포 2023. 5. 9.(화) 08:00

어린이와 청소년, K-도서관 품에 빠지다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셔틀버스 운행, K-그림책 온라인 서비스 개시 
- 소년보호기관, 지역아동센터, 특수학교 청소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함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더욱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고 편리

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접근성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박보균 장관은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도서관을 방문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뿐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의 대국민 접근성을 개선해 곧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청소년 방문객 위한 셔틀버스 운행, K-그림책 온라인 서비스 개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날을 맞이해 지난 5월 5일(금)에 개막한 

특별전시 ‘위기에 빠진 숲을 구하라, 출동! 기후수비대’를 8월 31일(목)까지 

운영한다. 이번 전시는 어린이·청소년들이 지구를 지키는 일일 수비대가 

되어 섹션별 미션을 수행하고 숲을 구하는 체험형 전시로, 기후 위기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 체험을 

원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이 편하게 이동·관람할 수 있도록 5월 9일(화)부터 

강남역 1번 출구에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까지 하루에 두 번씩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온라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도 개편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K-그림책 영상 

큐레이션 서비스’를 시작해 주제별로 추천하고 신착 자료를 보기 쉽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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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확대,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도 확대한다.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서와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아동

센터 등의 어린이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120개 기관이 도서관과 

함께 책을 읽고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뒷받침한다. 또한, 

특수학교(맹학교)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연 5회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 장애청소년들을 초청,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에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정책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한다.

  매월 ‘문화가 있는 날’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앞마당에서 음악회도 

즐길 수 있다. 특히 미디어 월을 활용해 시와 음악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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